
아이들은 학교에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을 위해 배움과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산업재해 위험, 감정노
동과 직장 내 차별을 겪으며 건강하지 못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실실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가운데 지금까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
은 노동자가 178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은 폐암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한 
1인당 하루 평균 120~150명분 이상의 식사를 담당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봄교실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권고 정원(20명 내외)을 초과해 2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
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현장에서도 1인당 지원 학생 수가 권고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은 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직군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에 더해 민
원 응대 과정에서 각종 폭언과 과도한 요구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95% 이상은 여성 노동자인 가운데 평균 임
금은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라 임금, 수당, 복지 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조적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교육, 감정노동과 산
업재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담보로 유지되는 학교가 과연 ‘안전한 학
교’일까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차별은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
등을 넘어 존중과 평등, 안전이 일상이 되는 학교를 보다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쟁취하
기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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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이 병들고 있다!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야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